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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,‘건강보험 국고지원 촉구’성명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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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책자형 소식지 [터] 6호를 제작 발행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.��이번 호는 특집기사 ‘중대재해처벌법’ 관련하여 ‘위험은 왜 반복되는가’라는 주제의 칼럼과 현장 조합원을 위한 안전 매뉴얼 등이 수록되어 있습 니다. ��              ─ Contents ─��▲칼럼 – 위험은 왜 반복되는가?�▲인터뷰/ 박준용 산업안전국장&이재웅 조합원�▲정보/현장조합원을 위한 안전 매뉴얼�▲Special Interview  – 최장복 위원장�▲Focus On - 2022년 정기 지부대회 결과보고�▲지부장 대담 – 소통과 신뢰로 조합원과 하나되는 �  노동조합 만들 것�▲현장 속으로 – 본사지방본부 노일철 위원장�▲KTTU생활백서 – 전국 휴양시설 안내�▲With ESG – 랜선야학,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속적 관심은 큰 힘�▲시대공감 – 대선과 주권자의 시간�▲문화살롱 – kt wiz가 세상에 준 교훈�▲슬기로운 생활 – 2022년 더 커지는 출산∙육아   �  지원정책�▲KTTU NEWS�▲카툰/ 2022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�▲독자후기 및 퀴즈��※ 책자형 소식지 '터' 6호 및 기존 노보 �발간분은 홈페이지 자료실 - 「� HYPERLINK "http://www.kttu.or.kr/section/board/gallery_list.html?bbs_cd=BOARD_126" �KT노보�」에서도 PDF 파일을 내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
���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.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만 언급하지 말고,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전체 재정의 20% 국고 지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.��한국노총은 "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 하는 나라의 국고지원 비율은 일본 28.7%(18년), 대만 22.1%(19년), 프랑스 63.3%(19년)인데 반해, 우리는 14.3%(2021년)에 불과하다"며 "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고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,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"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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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자형 소식지 『터』 6호 발행�‘중대재해처벌법’ ‘대선과 주권자’ 칼럼 등 수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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